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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세단을 타던 사람이 새 차를 사면서 다시 세단으로 갈아탄 비율이 10년 사이 

절반으로 줄어들었다. 반면 신규/대체구입 모두에서 SUV는 2.5배 이상 크게 증가해 세

단과 같은 규모(34%)가 됐다. 이런 탈(脫) 세단 추세라면 수년 안에 ’세단→SUV‘가 ’세

단→세단‘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‘탈 세단’ 바람 타고… SUV, 자동차시장 대세 굳힌다 
컨슈머인사이트, 국산차 신규/대체 시 ‘세단-SUV’ 이행성향 비교

- ‘국산 세단 타다 다시 세단 구입’ 10년새 2분의1로

- 세단→SUV’는 급증한 반면 ‘SUV→세단’은 미미

- 세단 vs SUV 구입비율 34%로 같아져 역전 임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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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전문 소비자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을 대

상으로 실시하는 ‘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에서 지난 1년 내 승용차 신규/대체 구입자를 

대상으로 이전 차종과 현재 차종이 무엇인지 물었다. 국산 세단과 SUV를 중심으로 지

난 10년 동안(2011~2020년)의 차종 간 이행성향을 비교했다.

■ 신규로 세단 구입한 비율은 3분의1 토막

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 세단 보유자가 다시 세단으로 갈아탄 비율은 2011년 

45%에서 지난해 23%로 절반이 줄었다. 같은 기간 신규로 세단을 구입한 비율은 15%

에서 6%가 돼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. 반대로 SUV에서 세단으로 갈아탄 비율은 10년 

간 4~5%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[그림]. 많은 사람이 처음 차를 사면서 SUV를 택하거

나 타던 세단에서 SUV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다.

세단에서 SUV로 갈아탄 비율은 2011년 9%에서 지난해 16%로 2배 가까이 늘었다. 

이 기간 SUV에서 다시 SUV로 갈아탄 비율은 4%에서 12%로 3배가 됐으며, SUV 구입

은 2%에서 5%로 2.5배 증가했다.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년 안에 세단 보유자가 

세단보다 SUV로 갈아타는 비율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.

이같은 ’세단 약세-SUV 강세‘ 추이는 최근 10년 동안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

며 최근 3년간의 추세는 더욱 확연하다. 예외적으로 2017년 전후로 세단→세단과 세단

→SUV 이행성향이 정체 또는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기차를 포함한 세단 

신차가 대거 출시됐기 때문이다. SM6·아이오닉·제네시스 G70 등 신차와 그랜저·K7·말리

부 등 신형 세단이 잇따라 선보였다. 반면 SUV로는 QM6·니로·티볼리 에어 등이 출시

됐지만 모델 수와 인기도에서 세단에 크게 못 미쳤던 시기다.

■ 세단-SUV 이행비율 차이 10년만에 41%P서 0%P로

2011년 기준 승용차 신규/대체구매 때 세단으로의 이행비율(세단 이행비율)을 합하면 

66%였고 SUV 이행비율의 합은 15%로 둘 사이의 갭이 41%포인트에 달했다. 그러나 

2020년에는 세단과 SUV의 이행비율이 각각 34%로 동률을 이뤄 10년 사이에 갭이 완

전히 사라졌다. 세단 수요의 상당부분을 SUV 외에도 수입차와 다목적차(MPV) 등이 잠

식하며 ’기타‘ 비중이 33%까지 올랐기 때문이다. 

   

2020년 7월 기준 1년 내 신차(승용차) 구입자 중 50.1%는 RV(SUV+MPV)를 선택해 

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 수준에 도달했다(신차 2대 중 1대 ‘RV’... 그 중 3분의1은 40

대가 샀다 참조). RV와 세단 신차 비중이 거의 같아진 것이다. SUV가 RV의 대부분을 

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산 세단과 SUV 간의 점유율 차이가 제로(0)에 수렴

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. 당장 올해부터 SUV 신차 비중이 세단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

으나 세단 중심인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도 중요하다.

http://www.consumerinsight.co.kr/voc_view.aspx?no=3173&id=pr4_list&PageNo=1&schFlag=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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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V는 넉넉한 실내공간과 실용성으로 무장한 데다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. 

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.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런 

추세에 따라 수년 전부터 세단 라인업을 줄이고 SUV 라인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

있다. 시판 중인 승용차 모델 수에서 SUV가 세단을 이미 앞질러 설령 세단을 사고 싶

어도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.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SUV의 위상

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

◈ 참고 자료(관련 리포트)

1. 신차 2대 중 1대 ‘RV’... 그 중 3분의 1은 40대가 샀다

2. 질주하는 SUV, 세단시장 추월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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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'연례 

자동차 기획조사'의 제20차 조사(2020년 7월 실시)로부터 나온 것입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◈ 참고 :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 개요

「컨슈머인사이트」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

자동차 연례기획조사(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)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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